
영국 소비재박람회 Spring Fair 
Spring FAIR in U.K 

■ 개최일시    2020년 2월 2일(일) – 6일(목) ( 5일간 ) 

■ 개최장소    NEC Birmingham, U.K 

■ 전시규모    2,500여개사 참가 / 약 56,000여명의 참관객  

■ 웹사이트    www.springfair.com 

■ 주최기관    ITE 

■ 전시품목    문구, 사무기기, 선물, 판촉용품, 소비재, 스포츠, 레저용품, 아동,  

                       유아, 완구, 게임, 의류, 패션, 액세서리, 취미, 기호, DIY 등 
 

■ 참가비용    개별 문의 

전시회 개요  

National Exhibition Centre (NEC), North Ave, Marston Green, Birmingham B40 1NT, U.K 

2020.Feb.2-6, 

전시회 특징  

■ 영국 대표 생활용품 전시회 

■ 가을에 열리는 추계 소비재 전시회인 Autumn Fair의 춘계 버전으로써 추계 전시회 보다 

    두 배 큰 규모와 두 배 더 많은 참가자 그리고 방문객을 유치함 

■ 소비재 산업의 영국 시장을 파악하고, 최근 산업 동향 분석, 획기적 아이템 창출, 

    신 바이어 개척, 제품 프로모션, 고부가 가치 사업창출의 유일한 국제적 기회를 제공 

■ 유명 참가업체로는 Giftworks, Lesser & Pavey, C B Imports, Something Different 

    Wholesale, Puckator와 같은 영국 주력 소비재 회사들이 전시하며 Amazon, Asos,  

    Selfridges 같은 영국 대규모 바이어들이 방문함 

■ 전문성과 성공을 바탕으로 터키, 싱가포르, 인도,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제조업체들이 

    영국 소매상들과 만나 참가업체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 

http://www.springfair.com/


지난 전시회 결과 

■ 개최일시   2019년 2월 3일 – 7일 (5일간) 

■ 개최장소   NEC Birmingham, U.K 

■ 전시규모   2,500여개사 참가 / 약 56,000여명의 참관객  

■ 관심분야   문구, 사무기기, 선물, 판촉용품, 소비재, 스포츠, 레저용품, 아동, 유아, 완구,  

                      게임, 의류, 패션, 액세서리, 취미, 기호, DIY 등 

o 참관객 분석 

 - 지난 해 전시회를 방문한 전문 참관객이 56,000여명에 달하고,  

    6개 대륙 100개국에서 방문하였으며, 그 중 91%가 영국인 

 - 100개국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을 차지한 국가는 미국, 아일랜드, 스페인, 네덜란드, 

   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중국, 홍콩, 호주 등 



o 방문객 분석  

 - 방문객의 90%가 조직 내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 

 - 방문객 중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기 위해 방문하는 비율이 89%에 달함 

 - 전시회 방문 후 실제 거래가 발생한 비율이 88% 

 - 75%의 방문객들이 Spring Fair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인지  

o 소매업 유통 분석 

 - 소매업 유통 업계의 비율을 분석하면 시내 번화가나 전문샵이 절반 이상인 60%를 

   차지하였고, 그 다음으로 온라인(25%), 백화점(9%), 슈퍼마켓이나 편의점(6%)를 차지 



o 뷰티 & 웰빙  / 선물용품 / 장난감 & 기술 / 소매 거래 시스템 

 - 전시회에 사전 등록한 참관객 중 주요 관심사를 ‘뷰티 & 웰빙’, ‘선물용품’, ‘장난감 & 기술’, 

    ‘소매 거래 시스템’으로 선택한 예비 참관객들은 전시회 방문 시간 동안 대부분을 주요 관심 

    분야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 답변 

o 크리스마스 용품  / 파티 용품 

 - ‘크리스마스 용품’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실제 제품 구매를 목적으로 전시회 방문 

 - ‘파티 용품’의 경우 매년 소매 파티 전문가들의 사전 등록률이 증가 

o 패션/ 답례품 

 - ‘패션’, ‘답례품’ 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단독 혹은 합작회사의 담당자로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함 



o 인테리어 & 데코레이션 / 프로랄 데코레이션 / 서머하우스 

 - ‘인테리어 & 데코레이션’, ‘프로랄 데코레이션’, ‘서머하우스’ 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단독 혹은 

    합작회사의 담당자로서 구매 의사 결정을 함 

o 키친 용품 / Sourcing 

- ‘키친 용품’을 주요 관심품목을 사전 등록하는 참관객이 매년 증가 

- 영국에서 해외 거래를 통한 소매업이 2017년 43% 증가 

o 에브리데이 / 가구 및 가정 용품 

 - ‘에브리데이’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실제 제품 구매를 목적으로 전시회 방문 

 - 전시회에 사전 등록한 참관객 중 주요 관심사를 ‘가구 및 가정 용품’으로 선택한 예비 참관객 

   들은 전시회 방문 시간 동안 대부분을 주요 관심 분야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라 답변 



o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 3.6조 달러, 전 세계의 4분의 1수준  

-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규모는 전세계 1위이며, 세계 시장의 약 26%수준으로 진입장벽은 높으나  

  포기할 수 없는 시장 

- 서유럽의 시장규모는 전체 유통시장의 80% 수준이며, 독일, 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, 스페인 상위  

  5개국의 시장규모가 전체의 52%를 차지함 

- ’17년 대유럽 수출은 20% 증가했으며, 유아용품 200%, 안경 63%, 화장품 42% 패션잡화 11% 

   식품류 10% 등 주요 한국산 소비재 수출 증가 

유럽 소비재 시장 현황 및 특징 출처 : 코트라 <Global Market Report 18-03> 

o 트렌드 ‘옴니채널 서비스’, ‘합리적 가격’, ‘친환경 제품’  

- ‘옴니채널’ 유통채널일 융합된 옴니채널 유통전략 확산 

 a. 온라인, 오프라인, 모바일, 사물인터넷 등 유통채널이 융합된 옴니채널 유통플랫폼 및 서비스가  

     유럽 유통업체 간 경쟁적으로 출시 

- ‘가성비’ 경제 위기로 유럽 소비자의 가격민감도 증가 및 PB 제품 인기 

 a. 유럽 재정위기 이후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증가에 따른 슈퍼마켓 등의 가격 경쟁 심화 

 b. 대형마트 PB 상품 점유율 및 매출액은 스위스, 영국 등 서유럽이 전 세계 1위 

- ‘지속가능성’ 친환경, 유기농, 동물보호, 윤리생산, 등의 제품 및 브랜드 선호 

 a. 지속가능성관련 스토리텔링 마케팅 제품에 대한 구매경험을 선호하는 트렌드 확산  



o 4P전략(Place, Promotion, Product, Price) 

- ‘진출경로(Place)’ 국가별·유통업체별 맞춤형 공략 및 장기적인 레퍼런스 구축에 집중  

 a. 유럽은 국가별·지역별로 유통 시장 특성 및 구성이 다르므로 사전 파악할 것 

 b. 옴니채널 유통 확산으로 온라인 진출, 매장 입점 시도 등 채널별 전략보다는 각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

     유통채널을 파악해 유통업체별 맞춤형 공략이 필요 

 c. 유럽진출에는 소량 주문부터 시작하더라도 장기적인 레퍼런스 축적에 집중할 것 

- ‘프로모션(Promotion)’ 품목별 전시회 참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SNS·인플루언서 마케팅 시행 

 a. 유럽 소비재 및 품목별 전시회는 유럽의 구매담당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주요 관문 

 b. 쇼루밍·리버스쇼루밍 소비확산에 따른 SNS·인플루언서 마케팅 적극 시행 

- ‘유망품목(Product)’ 유기농·웰빙 및 공정무역·환경보호·인권보호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 

 a.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으로 유럽 진출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시행 

 b. 인삼, 녹차성분의 천연유래 화장품, 버섯·나물 등 한식 가공식품, 알로에 등 웰빙음료 유망 

- ‘가격(Price)’ 가성비 좋은 제품 이미지로 유럽 프리미엄 제품, 중국 저가 제품과 경쟁 

 a. 유기농·친환경 웰빙 제품 등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여 유럽시장 공략 

 b. 유통업체의 저가제품라인인 PB제품 소싱을 통한 유럽 진출도 고려 

유럽 소비재 시장 진출전략 



o 영국은 2017년 기준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3위 규모의 국가 

o 영국은 내수를 기반으로 유럽 내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온 국가 

- 영국은 2018년 GDP 기준 유럽 내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, 영국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2014년 

  경제성장률 3.1%를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유럽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 

o 한 – 영 자유무역협정(FTA) 관련 양국 논의 중 

-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은 한-EU FTA 당사국 지위를 상실, 영국과 한국 간 교역에 동 협정이 더 이상 

  적용되지 않게 되지만, 한-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장관은 한영 간 통상관계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공백 없이 

  유지되고, 나아가 최소한 한-EU FTA 수준 이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음 

o 스마트폰 사용 시간 증가에 따른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시장 증가 

- 전체 소비재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2017년 17.9%, 2021년 19.6%까지 확대되며 중요한 시장으로 

  자리매김  ** 총 소매 중 온라인 판매 현황 : 3.4%(2007’) -> 9.3%(2012’) -> 16.3%(2017’) 

- 모바일 유통시장이 온라인 시장의 51%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 

영국 소비재 시장의 특징 출처 : 코트라 <Global Market Report 19-003> 

-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이 모바일 및 온라인 유통시장 증가에 영향을 미침 

- Pwc에 따르면, 영국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통업체의 자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가 

  각각 1위, 4위를 차지함 

o 브렉시트 이후 소비자들이 물가에 민감해 짐에 따라, 패스트 패션업체 점유율 증가세 

-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가 물가에 민감해지며 패스트 패션업체들의 제품가격에 영향 



o 최근 영국 내 온라인 구매 증가세 뚜렷 / 온라인 유통망의 경우, 별도의 에이전트가 없이도 직판 가능 

 -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을 개척하는 것보다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

   보다 용이할 수 있음 

o 對한국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76% 대폭 증가 및 2017년 22억 유로 수출 

 - 영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EU 3위이지만, 국민 1인당 화장품 지출액은 EU 내 1위 

 - 화장품 매출액 기준 기초화장품(35.5%), 화장수(16.1%), 헤어제품(10.7%), 면도 크림, 탈취제 등 

   남성화장품(10.1%) 순으로 수입 

 - 화장품의 유통업체는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하고 있는 드럭스토어 부츠가 매출액 1위이며, 테스코, 아스다, 

   세인즈베리 순. 화장품 구매 시 영국인들은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며, 최근 한국 화장품은 백화점, 

   온라인에서 매출액 증가세 

 - 특히 최근 영국 유명백화점인 Selfridge를 비롯하여 ASOS, BOOTS 등 현지 유통망에서 K-뷰티와 K-패션에 대한 

   관심이 늘고 있어 의류, 화장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온라인 시장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

영국 소비재 시장에서의 기회 



o 전시회를통한지속적인네트워킹을통해대형유통망진출 

 - 2016년 매장형 유통채널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42%로, 대형 유통망 진출을 통해 인지도 향상 가능 

 - 영국 비즈니스는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, 바이어와의 접촉이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

   통한 관계 형성 필요 

 - 각종 전시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관련 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, 영국시장 진출가능성을 

    높일 수 있음 

 -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영국 패션업계 특성상 영국 주요 전시회 및 패션쇼 참여를 통해 

   현지 관계자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킹을 갖는 것도 패션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

o K-뷰티와 K-패션을 필두로 온라인 유통시장 공략 

 - 유통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활용하여 아마존, 부츠, 아소스(ASOS) 등 주요 유통업체 

   온라인 입점 사업을 추진하여, 진출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

 - 특히 최근 K-뷰티와 K-패션을 중심으로 한류가 부상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한국 소비재 진출에 좋은 기회 

 - 영국의 對한 화장품 수입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62%를 보이며 2017년 약 2,680만 달러를 기록 

  · 수입시장  내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

  · 뷰티박스, 팝업스토어, SNS 홍보를 통한 성약 사례 증가 및 주요 온, 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 사업을 통한 수출 확대 

  · 이 중 스켄케어, 아이 메이크업, 매니큐어 제품이 전체 수입 중 약 90%를 차지  

  · 영국 소비자들에게 10-Step Korean Skin-Care 등의 이미지가 알려져 K-beauty가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으며 

    Selfridges, Fenwick 등 영국 백화점에서 K-beauty Section을 별도로 신설 하기도 함 

o 브렉시트에 따른 신규 및 틈새시장 발굴 확대 

 - 영국의 EU탈퇴로 2019년 3월 이후 한-영 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, 영국 내 기업들의 운영방향 변화 

   조짐이 가시화됨에 따라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기업들의 영국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 가능 

 - 영국 기업들의 EU 역외국 제품 수입이 확대될 전망 

영국 소비재 시장 진출전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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